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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의 테트라민 독소에 의한 중독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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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Tetramine Intoxication from the Neptu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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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Kook Park, M.D, Sang-Won Nam, M.D, Hak-Jae Rho, M.D.

Department of Ne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Seafood is a vehicle for the transmission of intoxication. The Neptunea are sublittoral species of the marine 

prosobranch mollusk. Tetramine toxin is found in the salivary gland of Neuptunea. A woman developed blurred 

vision, dizziness, headache, diarrhea, numbness and gait disturbance one hour after ingesting conchs. Neurological 

examination showed dysesthesia, and motor weakness. Laboratory and electrophysiological studies were normal. 

The next day, she recovered from her symptoms. We report a patient with dysesthesia and motor weakness due 

to Neuptunea species' tetramine to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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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양 생명체는 특징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다. 중독

(poisoning/intoxication)이란 독소의 인체 내 유입으로 일어

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해양 

독성 물질 중독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의 복어 중독이 

대표적이나, 우리 나라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 동식물의 독

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되어 있지는 않다.1,2 고둥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중독에는 테트라민(tetramine; (CH3)4N＋)이라는 독

소가 작용한다. 우리 나라 해역에서 특히 한류성 심해 육식성인 

갈색띠매물고둥과 조각매물고둥이 이 독성 물질인 테트라민

(tetramine; (CH3)4N＋)을 함유하고 있다.1 중독 증상은 식후 

30분 정도에 후두부 두통과 현기증 및 멀미 증상을 동반하는 오

심과 구토, 보행시에 휘청거림과 반복적인 눈의 깜박거림을 나

타내는 불안증을 보인다.1,3 이러한 고둥의 중독 증상은 경미하

고 예후가 불량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 쉽게 간과될 수 있

다. 저자들은 우리 나라 패류에 의한 해양 독성 중독이 의심되

는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  례

25세 여자가 2004년 9월 말에 1시간 전에 발생한 보행의 어

려움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당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해안에서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라 5개를 삶아 먹

었다. 그 후 1시간 경부터 점차로 전신 권태감과 함께 오심, 현기

증, 두통, 시야 흐림, 상복부 불쾌감과 양측 하지에 힘이 약해지

는 증상을 느꼈다고 하였다. 설사는 있었으나 복통은 없었다. 환

자에게 수산물 도감을 이용하여 섭취한 패류를 확인하였다(Fig. 

1). 이용한 수산물 도감에 패류들은 진주 담치(섭조개, Mytilus 

edulis), 홍합(Mytilus coruscus), 대합(Meretrix iusoria), 모

시조개(Cyclina sinenis), 바지락(Tapes philippinarum), 굴

(Crassostrea gigas), 가리비(Patinopecten yessoensis), 백합

(Dosinia japonica), 민들조개(Gomphina melannaegis), 갈색

띠매물고둥(Neptunea arthritica), 조각매물고둥(Neptunea 

intersculpta), 수랑(Babylonia japonica)들이 있었으며 그 모

양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과거력상 특별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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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Neptunea arthritica (A, B) and Neptunea intersculpta 
(C) in Korea.
(Reproduced, with permission, Available from: URL: 
http://www.koreanshell.com.ne.kr/Buccinidae/Buccinidae.htm,
고동범 등, 한국의 패류도감. 대한민국 2004;221-225.)

병은 없었고, 소화기 및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도 없었다. 입

원 당시 혈압, 체온, 맥박, 호흡수는 정상이었다. 신경학적검사

상 의식은 명료하였고 이상운동증이나 심리 상태의 이상은 없

었다. 뇌신경검사상 전방 주시에서 복시는 아니었으나 눈을 고

정하지 못하고, 눈의 촛점이 흔들리고 흐려지는 듯하다고 호소

하였다. 근육의 떨림이나 위축은 없었고, 양측 근육 말단부와 

근위부 모두에서 Grade 4/5의 근력 저하가 관찰되었다. 심부건

반사는 정상이었고, 손, 발, 안면 및 입술 부위에 저린 느낌과 

이상 감각을 호소하였다. 혈액검사상 경미한 빈혈(Hb/Hct= 

10.5/32.3)이 있었다. 혈중전해질, 생화학, 근육효소, 혈액지질, 

갑상선기능 및 동맥혈검사에 이상 소견은 없었다. 아세틸콜린수

용체 차단 및 결합 항체(Ach-recptor blocking & binding- 

Ab)는 음성이었다. 입원 당일의 전기생리검사상 상하지 신경전

도검사, 안면 신경전도검사, 순목반응검사(blink-reflex) 및 반

복신경자극검사(Jolly-test)는 모두 정상이었다. 방사선 촬영

상 경추, 요추 및 골반 부위에 비정상적 음영은 없었다. 환자는 

다소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나 입원 후 충분한 수액 보충과 이뇨

제 및 진정제 투여로 안정을 찾았다. 입원 6시간 후 어지럼증과 

시각이상 소견은 없어졌고, 상하지 말단부의 근육 위약감도 호

전 되었다. 환자는 입원 2일째 증상이 모두 호전된 상태로 정신

적 육체적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다.

고  찰

패류가 강력한 독성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

부터 알려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

된 조개를 제외하면 거의 자연독이다. 패류 자체가 독소를 생성

하는 것은 아니고 유독성 플랑크톤인 조류에 의해 생성된 독소

를 패류가 섭취하여 함유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독을 

유발하는 패류는 시기, 해역 등에 따라 달라지고, 독소는 지역 

특이성이 있어 해양 생물이 유독 지역에서 무독 지역으로 이동

하면 무독화된다.4 최근 해안 지역에서 고둥을 먹고 중독되는 

일이 보고되고 있으나 임상 양상이 경미하므로 그 독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1 우리 나라에

서는 1968년, 1969년에 장승포에서 발생한 베네루핀 중독 사고

로 90명이 중독되어 18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1974년 삼척, 

속초의 바지락 중독 발생이나, 1976년 부산에서 26명의 섭조개 

중독, 1986년 부산에서 배 밑창에 붙어 있던 홍합에 의한 중독

으로 15명 중 2명이 사망한 사건 들이 있다. 1993년 4월 남해안

의 어패류에서 마비성 독소가 나타나 진해만의 패류 채취, 가공 

및 시판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본 환자가 

섭취한 고둥은 갈색띠매물고둥과 조각매물고둥으로 추정된다

(Fig. 1). 외국의 조사에 따르면 고둥은 타액선에 일종의 신경마

비성 독인 4급 아민인 테트라민(tetramine; (CH3)4N＋)을 평균 

적으로 5.7 mg/g (4~9 mg/g of gland)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

다.5 한국산 고둥과의 테트라민 함량에 대한 조사에서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보라골벵이(Neptunea arthritica), 갈색띠매

물고둥(N. arthritica cumingii), 물레고둥(Buccinum striatis-

sinum) 및 각시수랑(volutharpa perryi)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

되었고, 외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종류들 외에도 조각매물고둥

(N. arthritica cuminigii), 털곰벵이(Fusitron oregonesis), 

Buccinum leucostoma, Red whelk(N. antiqua), N. kuroshio 

및 N. lyrata 등이 테트라민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특히 우리 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의 중독은 주로 보라골벵이

(Neptunea arthritica)와 조각매물고둥(N. arthritica cuminigii)

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1 타액선을 제거하면 위험성이 

없고 육질부와 내장에는 독이 없다고 하며, 테트라민은 계절적 

농도 변이를 보여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점차로 증가한다.4 

본 환자는 9월 말에 중독되어 계절적 독성 변이 시기와 섭취 시

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에 따라서 독성 물질이 검

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타액선의 크기는 전체 무게의 5%에 해

당하고, 일부에서는 보조타액선(accessory salivary gland)이 

진정한 타액선으로서의 타액이나 소화 기능이 없는 상태로 독

선(venom gland)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4,6 고

둥의 독성 물질로 인한 인체 내 중독은 Fleming이 보고하였다.7 

사람에서의 최소 중독량은 10 mg 정도로 추정되고,1 본 환자는 

5개를 먹었으며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문헌

상의 조사를 참고하여 환산한다면 약 20~45 mg 정도를 섭취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4년 쓰다, 우드워드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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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은 C11H17N3O3이고 분자량이 319로 밝혀진 테트로도톡

신(tetrrodotoxin: aminoperhydroquinazoline)의 복어 중독

은 섭취 후 15분 내에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빠르면 30

분 후에 사망하기도 한다.2 그러나 고둥의 테트라민(tetramine) 

중독은 섭취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복어 중독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고 수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정상 수준

으로 회복되며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다.1,8 인체 내에 흡

수된 테트라민은 95% 정도가 화학적 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

서 신장을 통해 배설되고 제거 반감기는 60분 정도이다.3 본 환

자는 1988년도 스코트랜드에서 고둥 타액선의 테트라민

(tetramine) 중독으로 보고된 네 명의 환자들에서 관찰된 임상

적 특징과 시간적 경과가 같은 양상을 보였다.8 독성 작용의 기

전은 복어 독인 테트라도톡신(tetradotoxin)이 활동 전압 발생 

시의 Na＋ 이온 투과를 특이적으로 저해하여 흥분 전달을 차단

하는데 반하여 전기생리 실험상에서 테트라민(tetramine)은 신

경의 칼슘 이온 통로를 차단하여 신경근 접합부의 니코틴 아세틸

콜린의 전, 후접합부 막(pre & postsynaptic membrane)에서 

탈분극(depolarization)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접합

부 아세틸콜린 수용체(postsynaptic acetylcholine receptors)

의 탈분극화 차단(depolarizing block)으로 MEPPs (miniature 

end-plate potential)의 진폭(amplitude)은 감소한다. 즉 자율

신경계에 대한 작용과 신경근 접합부의 차단이 테트라민

(tetramine)의 주요 독성 기전이다.3,4,6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

다와 접하고 있으나 해양 독성 중독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

어져 있지 않다. 국토의 이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경우 해양 독성 중독에 대하여 1984년부터 1997년까지의 자료

를 이용하여 각 해역 마다 그 유형을 파악하고 있고,9 미국의 경

우도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식중독에 있어 

해양 식품의 미국 내 역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어 있

다.10 21세기는 뇌 과학의 시대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각종 독소 

규명과 이를 이용한 신경전달 작용의 연구와 의약품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우리 나라도 해양 독

성 중독의 정확한 기초 조사와 독성 규명 및 독성 물질의 확인 

등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들은 우

리 나라 서해안 고둥의 테트라민 독소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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